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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aumatic injuries 

by first aid education and mouth protector in some military men.  

Methods : Among 195 military men, a total of 164 military men filled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return rate was 84.1%.  The data were 

evaluated statistically using chi-squ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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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81.5% of respondents agreed that first aid education is necessary 

and 48.2% of respondents agreed that mouth protector of is necessary. In 

managing tooth fracture, subluxation, and avulsion, the military men answered 

the necessity of the first aid education revealed 87.2%, 86.8%, and 91.5%, 

respectively. The questions in managing tooth fracture, subluxation showed 

that mouth protector is necessary 56.3%, 49.0% respectively. In managing tooth 

fracture with reattachment, the necessity of the first aid education showed 

88.9%.

Conclusions : In order to get the knowledge about emergency treatment of 

traumatic injuries in military me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for the dental hygien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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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치아외상1)은 다양한 원인요인으

로 인하여 그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2). 2010년 국

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18.2%가 

치아외상을 경험하였는데 남자는 20.4%, 여자는 15.7%가 치아

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Flores 등4)은 치아 외상이 

가까운 미래에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제치고, 젊은이들의 

구강을 가장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치아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히 적절한 처치를 

하고 구강건강과 심미적인 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 이러한 치아외상은 단순한 부딪침에서 치아의 변위나 

탈구, 치주조직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악안면 외상까지 다

양하다. 특히 탈구는 예후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5). 깨끗

한 치아를 즉시 재식립하는 것은 선택가능한 최선의 처치

이고, 치근 발육단계에 따라 치주인대의 85-97%의 회복률

을 보이나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외상이 일어난 곳에서 

개인의 적절한 응급처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6). 즉

각적인 재식립이 불가능하다면, 이 치아가 구강외에 있는 

시간, 치아의 처리와 세척방법, 이것이 저장될 매체를 고려

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후 중요한 단계에 대한 지식은 

탈구된 치아의 재식치료 성공률을 증가시킨다7). 이와 같이 

치아외상시 따르는 처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

는 특수한 신분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인

들에게 치아외상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1.5~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1) 73%가 치아파절로 흔하게 나타난다8). 또

한, 치아외상으로 인한 응급상황발생은 군부대의 전반적인 

인력배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다9). 그러나 

국가안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군의 특성상 격오지, 

낙도 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강질환이나 사고 발생이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10). 

이러한 이유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에 대한 대처방

법에 대한 지식은 외상 직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외상시 

처치에 대한 지식상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평가하여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문법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게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연구자가 편의추출한 대

구광역시에 위치한 군부대 두 곳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

구목적에 동의한 병사 중 육군 19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부대장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다. 미회

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연구

를 위해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총 164부(응답률 84.1%)이었

고 이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윤 등7), 이 등11)의 설문도구를 기초로 수정․보
완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처치 교육필요성과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에 관한 5문항, 치아외상(치아파절, 치아아

탈구, 치아완전탈구)에 대한 태도 3문항, 치아외상(치아파

절, 치아아탈구, 치아완전탈구)에 대한 지식 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치아외상에 대한 태도는 치아외상의 상황을 예

문으로 제시하여 그에 대한 조치방법을 묻는 내용으로 조

사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과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인지에 따른 치아외상에 대한 태도 비교는 Χ2
 

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153명(95.7%)이 남성이었고, 21세 이하가 

111명(67.7%)이었다. 학력은 대학 휴학 중이 132명(81.0%)

으로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32명(81.5%)이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인

지는 79명(48.2%)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치아외상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치아파절과 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 ‘치과의사에게 간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각각 82명(87.2%), 125명(86.8%)이 응급

처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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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egory N(%)
Gender# Male 156(95.7)

Female 7( 4.3)

Age ≥21 111(67.7)

≤22 53(32.3)

Education background#
High school 13( 8.0)

Temporary absence from University 132(81.0)

Graduate University 18(11.1)

Education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ooth trauma# Necessary 132(81.5)

Unnecessary 30(18.5)

Mouth protector Necessary 79(48.2)

Unnecessary 85(51.8)
 # : except missing data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Category
Education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ooth trauma p
Necessary Unnecessary Total

Fracture Dentist consultation 82(87.2) 12(12.8) 94(100.0) 0.001**

Piece cast denture 38(80.9) 9(19.1) 47(100.0)

Unknown 8(47.1) 9(52.9) 17(100.0)

Subluxation# Dentist consultation 125(86.8) 19(13.2) 144(100.0) 0.000***

No treatment 5(55.6) 4(44.4) 9(100.0)

Unknown 2(22.2) 7(77.8) 9(100.0)

Avulsion# Dentist consultation 39(73.6) 14(26.4) 54(100.0) 0.113

Hemostasis 43(91.5) 4( 8.5) 47(100.0)

Dental socket 10(83.3) 2(16.7) 13(100.0)

Liquid drainage 21(84.0) 4(16.0) 25(100.0)

Unknown 14(70.0) 6(30.0) 20(100.0)
# : except missing data,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 p<0.01, ***p<0.001

Table 2. Attitude about tooth trauma by the necessity of education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N(%)

으로 나타났다(p=0.001, p=0.000). 치아완전탈구에 대한 질

문에서는 ‘지혈을 위해 솜을 물도록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43명(91.5%)이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었다(p=0.113)<Table 2>.

3. 치아외상에 대한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에 대
한 인지도

치아파절과 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 ‘치과의사에게 간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각각 54명(56.3%), 71명(49.0%)이 치아보호

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0, 

p=0.001)<Table 3>.

4.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

치아완전탈구시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겠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94명(57.3%)이 ‘즉시’라고 응답하였으며, 치아가 

빠진 경우 ‘오염여부를 확인 후 깨끗하면 집어넣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명(28.0%)이었다. 치아완전탈구시 다시 넣기 전 ‘흐르

는 물이나 식염수에 씻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90명(54.9%)이었

고, 치아파절시 재부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응답자는 91명

(55.5%)이었다<Table 4>. 치아완전탈구시 세척과 운반용액에 

대한 조사에서 세척용액으로는 81명(49.4%)이, 운반용액으로는 

66명(40.2%)이 식염수를 선택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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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egory
Mouth protector

p
Necessary Unnecessary Total

Fracture# Dentist consultation 54(56.3) 42(43.8) 96(100.0) 0.020*

Piece cast denture 19(40.4) 28(59.6) 47(100.0)

Unknown 4(23.5) 13(76.5) 17(100.0)

Subluxation Dentist consultation 71(49.0) 74(51.0) 145(100.0) 0.001**

No treatment 8(80.0) 2(20.0) 10(100.0)

Unknown 0(0.0) 9(100.0) 9(100.0)

Avulsion# Dentist consultation 24(44.4) 30(55.6) 54(100.0) 0.298

Hemostasis 28(59.6) 19(40.4) 47(100.0)

Dental socket 7(53.8) 6(46.2) 13(100.0)

Liquid drainage 9(36.0) 16(64.0) 25(100.0)

Unknown 8(40.0) 12(60.0) 20(100.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 p<0.05, ** p<0.01

Table 3. Attitude about tooth trauma by the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N(%)

Correct Incorrect Total

To seek professional help 94(57.3) 70(42.7) 164(100.0)

Replant a tooth back into socket 46(28.0) 118(72.0) 164(100.0)

Covered in dirt, washing tooth 90(54.9) 74(45.1) 164(100.0)

Re-attachment 91(55.5) 73(44.5) 164(100.0)

Table 4. Knowledge about tooth trauma                                                               N(%)

Liquid Saline Milk Juice Alcohol Water Ice water Antibiotics etc.

Wash 81(49.4) 36(22.0) 2(1.2) 29(17.7) 47(28.7) 31(18.9) 19(11.6) 1(0.6)

Delivery 66(40.2) 54(32.9) 4(2.4) 17(10.4) 22(13.4) 40(24.4) 14( 8.5) 2(1.2)

 # : multiple response

Table 5. Distribution of answers about wash & transport medium for avulsed tooth#                  N(%)

Education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p

Necessary Unnecessary Total

To seek professional help
Correct 81(86.2) 13(13.8) 94(100.0)

0.071
Incorrect 51(75.0) 17(25.0) 68(100.0)

Replant a tooth back 

into socket

Correct 37(82.2) 8(17.8) 45(100.0)
0.880

Incorrect 95(81.2) 22(18.8) 117(100.0)

Covered in dirt, 

washing tooth

Correct 76(85.4) 13(14.6) 89(100.0)
0.157

Incorrect 56(76.7) 17(23.3) 73(100.0)

Re-attachment
Correct 80(88.9) 10(11.1) 90(100.0)

0.007**
Incorrect 52(72.2) 20(27.8) 72(100.0)

** p<0.01

Table 6. Knowledge about tooth trauma by the necessity of education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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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th protector
p

Necessary Unnecessary Total

To seek professional help
Correct 51(54.3) 43(45.7) 94(100.0)

0.071
Incorrect 28(40.0) 42(60.0) 70(100.0)

Replant a tooth back 

into socket

Correct 25(54.3) 21(45.7) 46(100.0)
0.323

Incorrect 54(45.8) 64(54.2) 118(100.0)

Covered in dirt, 

washing tooth

Correct 50(55.6) 40(44.4) 90(100.0)
0.037*

Incorrect 29(39.2) 45(60.8) 74(100.0)

Re-attachment
Correct 49(53.8) 42(46.2) 91(100.0)

0.104
Incorrect 30(41.1) 43(58.9) 73(100.0)

 * p<0.05

Table 7. Knowledge about tooth trauma by the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5.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인지에 따른 치아외
상에 대한 지식

치아완전탈구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81명(86.2%)이 응급처치 교

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71). 

치아완전탈구시 다시 넣기 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씻

는다’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76명(85.4%)이 응급

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57). 치아파절시 재

부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응답자의 80명(88.9%)은 응

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7)<Table 6>.

6.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인지에 따른 치아외상
에 대한 지식

치아완전탈구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51명(54.3%)이 치아 보호대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71). 치

아탈구시 다시 넣기 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씻는다’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50명(55.6%)이 치아 보호대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7). 치

아파절시 재부착이 가능하다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

의 49명(53.8%)은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04)<Table 7>.

총괄 및 고안

치아 외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여 개인적․사회

적으로 고가의 치료비용 부담을  야기한다12-14). 치아외상에 

따른 예후는 외상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치아외상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5).  

군인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아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일상적인 훈련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16,17). 군부대에

서 발생하는 치과응급상황 중 2~8%가 치아외상에 해당하여
9,18) 군인들의 구강관리시스템에서 구강보호대의 착용을 권장

하고 있다19). 치아보호대는 치아외상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20), 치아와 주위 연조직을 분리시킴으로써 충격에 

의한 구순과 협점막의 손상이나 열상을 예방하면서 전치부의 

전위와 파절을 유발하는 외력을 분산하며 완충역할을 한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군인들이 인지한 응급처치 교육의 필

요성과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에 따른 치아외상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식 등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군인들을 대상

으로 한 구강보건교육과 치아외상의 예방을 위한 치아보호

대의 확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치아파절, 치아아탈구, 치아완전탈구에 대해서 응

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0.000, 0.113). 치

아파절의 경우는 Chan 등2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 이 

등11)의 연구에서는 교육경험자들의 97.1%가 치아파절에 대

해 올바르게 응답한 것을 보고하였고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치아외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시킬 경

우 치아외상 발생시 많은 도움이 되어 구강보건교육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치아외상에 대한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도를 분석한 결과 치아파절과 치아아탈구시의 태도에서 치

아보호대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응답자가 치아보호대의 필

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

었고(p=0.020, 0.001), 치아보호대가 치아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 등11)의 연구에서는 72.2%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로 미루어 봤을 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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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의 보편화되지 않은 치아보호대 착용을 점진적으

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

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업무의 일환으로 구강악안

면 외상에 대한 방지를 위해 치아보호대 사용을 권장하고 

교육하고 있다23)
.

셋째,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 치아완전탈구

시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57.3%만이 즉시 연락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 등11)의 75.1%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치아완전탈구시 적절한 운반용액에 대해 

우유와 식염수의 선택이 각각 32.9%, 40.2%에 그쳤고, 그 

이외에 얼음물(24.4%) 등이 선택되었으며, 탈락된 치아의 

치주인대 세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알코올(10.4%)이나 

항생제(8.5%)도 선택되었다. 이는 이 등11)의 연구결과와 상

응하는 결과이며 군인들의 응급처치 지식의 교육뿐만 아니

라 잘못된 개념의 수정도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

겠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과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에 따른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응급처

치 교육과 치아보호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

이 치아외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시 전문인력을 충

분히 확보하여 현재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구강보건교

육을 확대실시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의 연계가 절실하며
24)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연

구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의 표본크기가 작아 우리

나라 전체 군인을 대표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연구결과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법의 이용과 다각적인 요인들

과의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치아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을 대

상으로 치아외상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응

급처치교육과 치아보호대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며, 치아외상으로부터 적절히 대처 및 예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2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군부대의 군인들 1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치

아외상에 대한 군인들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인지는 132명(81.5%)이었고,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 인지는 79명(48.2%)이었다.

2. 치아파절과 아탈구, 완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대상자의 각각 82명(87.2%), 125명(86.8%), 43명

(91.5%)이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p=0.000, p=0.113).

3. 치아파절과 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대

상자의 각각 54명(56.3%), 71명(49.0%)이 치아보호대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0, p=0.001).

4. 치아완전탈구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한다는 응답

자는 94명(57.3%)으로 다른 질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지율

을 보였다.

5. 치아파절시 재부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응답자의 80

명(88.9%)은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7).

6. 치아탈구시 다시 넣기 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씻는

다’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50명(55.6%)이 치아 보호

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급처치 교육과 치아보호

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치아외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인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확보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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